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한 걸음]

 2021년은 코로나19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환경의 변화를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편하게 밥을 먹거나 함께 여행을 

떠났던 지난 과거들이 지금은 감히 꿈꾸기 힘든 오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코

로나 백신접종이 상반기부터 시작되었고, 정부 접종계획에 따라 

올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한 주간의 짧은 휴가를 받게 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길어진 집 생활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고, 백신을 

맞은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방접종센터에서 신속하

고 체계적으로 백신을 접종받게 된 것은 각 단계별로 접종센터 

근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안내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

습니다. 이에, 저도 백신을 맞는 주민들에게 제가 받았던 도움을 

나눠드리고 싶어 연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휴가동안 5번의 봉사

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기간 중 오전에는 평균 1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접종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휴가철과 겹쳐서인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접종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접종자 대상 



확인부터 접종 후 이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15분 대기절차까지 

체계적 접종절차를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저도 

예방접종센터에서 체온측정, 예진 안내와 이상상태 관리 등 이동

동선에 따라 다양한 단계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학생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

습니다. 이때에는 예진표 작성 시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

방법을 옆에서 알려주시거나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는 

등 봉사자분들이 주변에서 세세하게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에 비록 제가 맡은 봉사활동이 체온측정이나 이상

상태 관찰, 번호표 배부 등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간혹 봉사활동과 관련해 질문을 하실 때 아는 

범위 안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담당자에게 안내하려 노력한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2차례 코로나 백신을 원활하게 맞을 수 

있었던 것도 주변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

었습니다. 특히, 지난 접종 당시 직접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물

어보기도 했고, 예진표 작성에 관해 직접 도움을 받기도 했고, 이

상상태 15분을 기다리는데 있어 주변에서 안내를 해주셨던 자원

봉사자분들의 노력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해 노력한 의료진분들과 행정직원분들의 노력에 자원봉



사자들의 봉사가 있었기에 빠르게 더 나은 일상에 한 걸음 다가

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생겨난 봉사활동인 만큼, 의

료지원이라는 점에서 여태까지 했었던 자원봉사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 예방접종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

기에 접종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은 더 큰 의미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진행하

고 있는 백신접종에 보탬이 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접종센터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접종자들에게 안내하면서 도움을 

주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

변에서 알게 모르게 편의를 느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력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음에도 기회가 닿을 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